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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 하면 멋있습니다. 말씀이 위

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워서 직접 외치면 아무

리 사장이고 회장이고 정치인이라도 어떻게 못합니

다.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선생님이 20-30년 동안 예

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. 이 말씀 가지고 

외국 가서 외국 사람들을 다 흔들고 왔습니다. 외국

에 유학 가있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사귀기가 

어렵습니다. 일본사람들은 ‘한번 사귀어 볼 수 있으

면 사귀어봐’ 라고 할 정도고 영국 사람들은 더 합니

다. 대영국가라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합니다. 내가 

그전에 전도 한 사람들이 이번에 한국에 많이 왔습

니다.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전도 되

어 온 것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온 것입니다. 말씀이 

그렇게 위대합니다. 

누구나 사람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친구로 사귀는 

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.

선진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30년 앞서 있습니다. 30

년이 가도 그들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. 내가 어렸

을 때 사람들이 20년만 가면 일본을 따라간다 라고 

했지만 나는 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. 떨어지더라도 

조금만 떨어지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 우리

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. 

중고등부 보다는 초등학생 때부터 길러야 합니다. 어

렸을 때부터 신앙이 들어가야 합니다. 나무도 어릴 

때 옮겨야 빨리 옮길 수 있지 큰 나무는 옮기기 힘

이 듭니다.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합니

다. 

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다 와서 한국 사람들을 다시 

사귀어야 합니다. 이름을 알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

잘 모르니까 다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러

니 내가 몰라본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. 

내가 처음에 시골에서 서울(불광동)로 올라왔을 때는 

서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. 어느 정도 알았을 때

부터는 사람을 감당 할 수 가 없었습니다. 너무 많이 

와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젊은 애들이 길을 찾

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들

이 잘 가르치고 잘 심어줘야 합니다. 신흥 종교들이 

경제로 나가 경제의 왕도 세우고 굉장했지만 결국 

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. 전도관, 박태선 종교 이런 

것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? 이런 종교들이 수십 개

씩 있었습니다. 종교의 본질은 여자는 여자 냄새를 

풍기고 남자는 남자 냄새를 풍기듯 종교는 종교 냄

새가 풍기고 종교에 전문이어야 합니다. 

목사를 시켰다고 꼭 목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

것을 지도자들이 모릅니다. 

사람들이 많으니까 만원씩 십 만 명이 내면 그게 얼

마입니까? 몇 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? 엄청

난 것입니다.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우리는 

여러분이 헌금한 것 전도할 때 쓰라고 하지 않습니

까? 관리 할 사람 일부 관리 해주고 쓸 것만 딱 해

나가고 본인들이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? 예수님께서 

‘너희들이 갖고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하라’고 하

지 않았습니까? 예수님 때는 원래 교단이 없었습니

다. 사도들이 각각 다 했습니다. 그러니 앞으로 열심

히 하십시오. 

선생님은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 아닙니까? 사람은 

정신이 가장 문제입니다. 정신 차리고 하면 자기가 

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나를 보십시오. 같은 

한 태속에서 나온 우리 형제들도 보면 학교를 네 개

씩이나 나왔고 나는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는데 정

신력을 보면 내가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. 정신을 세

우라고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? ‘사람에게 영 

이야기해도 안 보이니까 정신을 영으로 보고 육체를 

영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라. 사람이 육체가 잘못되었

으니 영도 잘못된 것이아니냐’ 라고 가르쳤고 늘 지

금도 나는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

70일 동안 밥 안 먹고 다녔을 때도 정신 가지고 살

았습니다. 그 정도로 위대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.

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합니다. 여러분들도 나

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. 종교인들이 

대개 신앙을 가지고 별짓들을 다 하는데 그런 자는 

천국에 못 올 자들이라고 했습니다. 지옥론, 천국론

에 다 썼습니다. 

나는 영하13도 되는 곳에서도 기도했습니다. 그러니 

나 춥다고 걱정 하지 마십시오. 한국은 민주주의 국

가라 중국에 있을 때보다 좋습니다. 

한국에서 오래 살았기에 그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 

무서운 것이 없습니다. 

정신이 살아야 합니다.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쓰여 

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우리 형들은 천 명씩 데

리고 목회하다가 이제 목회 안 합니다. 그런데 우리

는 내 제자들이 몇 천 명씩 끌고 가지 않습니까? 위

대한 정신가들의 그 정신을 가지고 탁 탁 일어나서 

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. 10명 20명 전도했다

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. 하면 되는 것입니다. 하

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.


